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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 개발 고비용․위험 감수
로이터, 한국의 개발전략 수정 보도 … 2006년 무려 52억배럴 개발

한국의 해외 에너지원 확보전략이 탐사에 초점을 맞추어오던 방식에서 2007년부터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미 생산되기 시작했거나 경제성이 확인된 유전에 참여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1월15일 전

망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한국 관리들과 석유시장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갈수록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한

국이 탐사에는 최소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블랙홀>로 등장한 중국 및 인디아와 에너지원 확보 부문에서 벌어진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익명의 관계자는 로이터에 한국이 20억달러 가량을 투입해 북미 모처의 유전을 연초에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사되면 지금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확보한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가 주도하는 북미 프로젝트에는 민간기업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로이터는 실현되

면 한국이 해외 가동 유전을 처음으로 직접 확보하는 케이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미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한국에 직접 공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년까지 원유 수요의 18% 가량을 해외유전에서 충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

다.

로이터는 한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220만배럴로 중국의 3분의 1 가량이며 현재 4%만이 해외보유 유전에서 

생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높은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이

라면서 석유 공급을 크게 의존하는 중동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해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석유비축 부가비용이 현재 배럴당 15달러 내외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5달러 혹은 그 

미만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으나 원유 선물가격인 55달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1970년대에 그랬듯이 한국이 유가가 높은 시점에서 원유 확보에 나섬으로써 비용

을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탐사보다 가동중이거나 경제성이 확인된 유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우려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가 폭락하면 이중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2006년 해외 에너지원 확보에 4억880만달러를 투입한데 이어 2007년에는 7억5920만달

러를 쓸 계획이라면서 한국이 22일간 사용할 수 있는 약 5000만배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집계했다.

로이터는 노무현 정부가 해외 에너지원 확보에 관심을 가져 재임 4년간 과거 20년 동안 확보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렸다면서 2006년에만 52억배럴을 새로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전부 합친 확보량은 140억배럴로 

한국이 17년간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시아와 북미, 미얀마 및 베트남 등에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도 20억

배럴 가량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음을 상기시켰다.

로이터는 한국의 해외 에너지원 확보전략 수정이 위험부담이 큰 것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중국과 

인디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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